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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박도 위험한 줄 몰랐어요. 

지난 3월 저희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필수 의무교육인 한국보육진흥원에

서 진행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교직원이 신청

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론교육2시간 실습교육2시간 총4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룹별 심폐소생술 실습, 하임리히법 실습 등을 통해 직접 실습해 보았다.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은 어깨, 어린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흔들거나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면 정확한 옷의 색깔 등의 특정인을 지목하여서 

신고하실 분, 제세동기 가져다주실 분 등을 지정하여 준다. 손바닥 아랫부분

으로 압박을 실시한다. 인형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데 딸깍 소리가 날 때까 

심폐소생술을 반복한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

였다. 제대로 압박이 되지 않으면 화면에 정확히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점수표도 있었다. 타 교육기관에서 실습했던 심폐소생술보다는 정확도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임리히법의 실제 적용 사례-

올해 유난히도 덥던 여름날이 지속되었다. 수박체험활동을 준비한 우리 어린

이집은 다양한 수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한 후 마무리 활동으로 

영아들과 간식으로 수박을 먹고 있었다. 냠냠 꼭꼭 잘 씹어 먹자고 이야기하

며 맛있게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아 한명이 울기 시작하

였다. 

나와 다른 교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영아를 살펴 보았다. 처음에는 울음소리

도 났지만 점점 갈수록 입을 벌리고 우는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다. 

기도까지 들어갔는지 일반인인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수

박이 목구멍에 정확하게 딱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배운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영아의 양팔 사이로 영아를 끌어안고 약간 숙인자세로 엄지의 튀어나온 곳으

로 영아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앙을 반복하여 압박해 보았다. 

나오질 않는다.  그대로 나는 영아의 한쪽다리 사이에 손과 팔을 넣어서 주먹 

쥔 양손으로 다시 반복하여 5회실시 한 템포 쉬고 다시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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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몇 차례 반복하지 않았는데 입에 끼어 있던 수박 이물질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며 영아가 “뿌앵”하고 울음소리를 낸다. 

곁에 있던 교사는 그이물질을 확인하였고 나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영아를 무릎위로 올려 비스듬히 엎드리

게 한 후 양쪽 광대뼈를 손으로 받치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후 한손

으로 영아의 두 날개 뼈 사이를 손바닥 아래에 살짝 힘을 주어 두드렸다. 

“읏차, 읏차”“우리 애기 괜찮아 ”“나온다 나온다. ”하며 

영아를 안심시키며 등을 두드리며 밀어내듯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다. 

다행히 더 이상 입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없었다. 울고 있는 영아

를 바르게 세워 안아준 후 가슴 쪽을 쓸어내리며 안심하도록 토닥토닥해주었

다. 그랬더니 영아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인다. 입속에서 나온 이물질은 

바로 수박의 하얀 부분 끝 쪽에 가까운 무르지 않은 단단한 부분의 수박 이

였다. 성인의 손으로 눌러도 잘 눌러지지 않는 단단한 수박의 끝 쪽 푸르스름

한 부분의 경계선인 곳이었다.  

어린이집 근무23년 만에 이런 위험한 상황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라 

정말 급 간식 제공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

하게 되었다. 

영아는 아직 치아가 다 없고 잇몸이 대부분이다보니 수박이나 딱딱한 과일을 

먹을 경우 미끄러져 영아의 목구멍이나 기도로 나도 모르게 꿀꺽하고 넘어 

갈수 있다. 심지어 부드러운 과일이 아닌 딱딱한 과일은 크기를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쩌다 들어간 비교적 덩어리가 

크고 단단한 그 수박을 제공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교직원과 조리사의 실수

를 다시 검토하며 회의를 통해 영유아 급간식 제공시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

해 다시 한 번 노력해야함을 이야기 나누며 각성하였다. 

3.5cm 이하의 놀잇감도 교실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며 스티커 놀이 

시에도 영아들이 주로 입에 넣는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시 잘 관찰하도록 말

씀드렸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실습교육을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

다면 우리 교직원은 모두 당황하였을 것이고 자칫하다가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이러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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